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

어린이날 큰 축제에서 “우리 가족 전자파 걱정 끝!” 

전파 체험 행사 가져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이상훈)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북특별자치도

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개최된 ‘어린이날 큰 축제’에서 ‘응답하라! 전파

탐험대’ 전파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전파의 원리를 쉽고 

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. 전 회차가 조기 

마감될 정도로 인기리에 진행된 ‘음성 파형(보이스 스펙트럼) 스피커 

만들기’ 체험은 보이지 않는 소리 신호가 빛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

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, 전파의 기본 원리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

있는 기회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.

가상 현실(VR) 기반의 선박 조난 대응 체험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 

전파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임을 체감하게 하고, 무전기 통신 

체험 및 무선국 검사 장비 시연을 통해 전파의 원리와 전파 분야 

전문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를 제공했다. 체험 진행 후 도장

(스탬프) 획득 과제(미션)를 완수한 어린이들에게는 ‘전파탐험대원증’을

수여하여 어린이날의 특별한 추억을 더했다.

현장에 전시된 ‘전자파 신호등’은 주변의 전자파 상태를 눈으로 직접

확인할 수 있게 하여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,

가정 및 직장 등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전자파 안전 정보를 확인할

수 있는 ‘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 서비스’도 적극 홍보하였다.

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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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과 더불어 내방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

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고유 업무인 전파·방송·통신·정보 보안 분야 

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사업을 홍보하는 자리도

마련되었다.

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“전자파 신호등처럼 국민이 

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,

아이들에게 전파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자리였다”며, “앞으로도 

지자체와 협력하여 시민 대상 전파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

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
